
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7년이 되었습니다. 병마와 다투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
도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, 시민에게 온전히 봉사하는 공영방송, 그리
고 구성원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MBC였다는 사실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. 방송 3법 개정
으로 불완전하나마 그 꿈을 향해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기에 오늘 우
리는 홀가분하면서도 또한 무거운 마음으로 당신을 추모합니다.

이용마 정신이 깃든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MBC는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는 중요한 길목
에 서 있습니다. 새 사장이 이끌 향후 3년의 성과에 따라 공영방송으로서 그리고 미디어 그룹으로서 
우리의 생존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.

바로 다음 주부터 MBC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시작됩니다. 법 개정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공영
방송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였을 뿐 결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. 낡은 이해관계와 정파적 유불
리, 개인적 친소 관계가 조금이라도 현실의 선택에 개입하는 순간, 우리가 그토록 힘겹게 되찾아온 ‘정
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’은 허울만 남게 될 것입니다.

최근 서울지부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4명 가까이가 MBC를 미
디어 생태계 내 ‘중위권’, 즉 ‘타사 대비 뚜렷한 강점이나 차별성이 없다’고 평가하며 적잖은 위기감을 
드러냈습니다. 새로운 생존 전략 수립, 제작 환경 개선 및 투자,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이 핵심 과제라는 
데에 상당수가 동의했습니다. 방문진은 MBC 구성원들의 이러한 염원과 절박한 위기의식을 받아 안아, 
거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키를 잡고 MBC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사장을 선임해야 할 것입니
다.

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, 그것이 이용마 기자가 부르짖고 우리에게 남겨준 길입니다. 
MBC는 현장의 삶을 기록하고, 권력을 감시하며, 재난의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
을 지켜온 공영방송입니다. 그렇게 쌓아온 신뢰가 곧 각 지역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가 
됐습니다. 전국의 어느 한 곳 놓치지 않고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소홀함 없이 담아내어 대한민국 전체
의 목소리를 완성하는 것, 그것이 다른 어떤 미디어도 쉽게 대신할 수 없는 공영방송의 책무이자 우리
의 존재 이유입니다.

이용마 기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추억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. 권력 앞에 당당한 언
론, 시민의 편에 서는 방송, 전국 어디서나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켜내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
없이 성장하는 ‘지속 가능한 MBC’를 만드는 것. 그것이 우리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
추모라고 믿습니다. 당신이 꿈꾸던 MBC의 길을,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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